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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진주시 특성화고 인재들과 소통

- 진주시 특성화고교생 대상「경제안보 시대에 FTA·통상의 중요성」 특별강연
- 중진공 방문, 중소기업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 필요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18(금) 

오후 진주시(시장 조규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자유무역

협정(FTA) 및 통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진주시는 관내 특성화고(3개교) 학생들에게 경제안보 시대에 통상의 변화

하는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길러낼 수 있도록 

금번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날 특강에는 진주시 조규일 시장을 비롯

하여 학생 4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특강을 통해“전쟁을 겪은 뒤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남았던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며, 

세계무역기구체제가 흔들리고 경제안보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

(FTA)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국가와 국가 간 협정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강에 이어 정인교 본부장은 진주시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강석진 이사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정인교 본부장은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통상환경 하,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진공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해 나가도록 산업부

와 중진공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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